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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떴는데 오전 11시 45분이었다. 분명 9시에 알람이 울렸지만 어제 이곳저곳 다녀온 피

곤함 때문인지 대충 끄고 다시 잠들어버렸나보다. 난 일 없는 휴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새벽

에 일어나던지, 오후가 되어서 일어나던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평일에는 7시간 수면시간

을 지키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는데 월요일부터 늦잠을 자버려서 눈을 뜨고 시계를 보자마자 

기분이 상했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속으로 생각했

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버리면 하루를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대충 씻

었다.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작은 접시에 밥과 반찬 

조금씩을 덜어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지 않는 TV를 보면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양치하고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어제는 일요일이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실컷 놀았으니 오늘은 꼭 10개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약 12

시 30분부터 계속 인터넷강의를 들었다. 중간에 엄마가 깎아주신 사과와 참외를 먹기도 하

고 너무 졸려서 엎드려서 자기도, 책상 벽에 기대서 자기도 했다. 졸음이 깨고 나니 늦잠까

지 잔 주제에 꾸벅꾸벅 조는 내가 한심해졌다. 4월 시험 불합격의 경험이 있어서 인터넷강

의까지 듣는 건데 말이다. 이번 6월에는 꼭 붙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서도 공부는 진

짜 하기 싫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을 먹었다. 어제 시골에서 가져온 재료로 엄마가 

많은 반찬을 요리해놓으셨다. 장어탕, 취나물, 미나리무침 등등 ,, 약 반공기 정도 저녁을 먹

고 평소보다 양치를 더 신경 써서 했다. 난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기 때문이고 내일 치과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양치까지 다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 저녁 7시 30분 정도가 되어있었다. 이제 좀만 기

다리면 군인인 남자친구에게 전화 올 시간이다. 어제 전화를 못 받아서 오늘은 꼭 받아야

지.

하지만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7시3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꼭 전화가 오는데 오늘은 

오지 않았다. 원래 항상 매일 최소 15분에서 1시간까지 통화를 하지만 가끔 이렇게 업무가 

바쁜 것 같은 날에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 8시 30분이 넘은 걸 확인하고 나서 손에 꼭 쥐

고 있던 핸드폰을 책상 구석 아무데나 던져놓았다. 가끔 있는 일인데 오늘은 특히 마음이 

더 답답하고 외로웠다. 벌써 군인인지 1년 5개월이 되가는데도 가끔 통화를 못하게 되면 우

울한건 외로움을 잘 타는 내겐 어쩔 수 없나보다. 내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지. 다시 남

은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오늘 공부를 다 마쳤다. 카카오톡으로 친

구들이랑 다음 주에 약속을 잡고, 내일을 위해 머리를 감고 습관적으로 에센스를 바르고 선

풍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잔잔한 노래 플레이어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했다. 그리고 계속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일기를 쓰는 중이다. 평소에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 하면서 일기를 쓰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잔잔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일기를 쓰니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나쁘지 않다. 이젠 오늘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 

하고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스트레칭 겸 운동하고 침대에서 책도 

30분간 읽고 자야겠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자. 그렇지 못하더라

도 괜찮아 수고했어! 사랑해~


